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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토(불타는 분노의 토요일) 주말촛불 하루 전 ... “하야 하

라!” 벼르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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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촛불은 집회-행진-집회로 진행. 공식집회 후에도 시민 자유발언대 지속

사진 변백선 기자 / 3일 서울지역 촛불집회



|

https://worknworld.kctu.org/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5


사진 변백선 기자 / 행진하는 시민들

지난 토요일엔 모두의 예상을 넘어 선 규모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의 열기도 높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민심

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증명했다. 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다시 주말이 가까워오

자 전국이 다시 촛불로 술렁이고 있다.

- “젊은 학생들의 분노 열기... 따라가기 버거울정도”

주말 직후인 월요일 서울 촛불집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은 달랐다. 지난 토요일 서울 대회에 이어 지역에서도 시민들

이 예상을 넘는 규모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평일 촛불집회 규모는 점점 더 불어났다.

부산, 충남, 경기, 대전, 전남, 충북 등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원은 매일 늘고 있으며 특히 젊은 학생층의 참여 열기가 높다

고 한다. 대전 본부의 한 노조 간부는  “젊은 학생들의 분노의 열기가 워낙 높아 중년 조합원들이 따라가기 버거울정도”라고 전했

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이 파업집회 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의 월요일 촛불집회는 처음 수백 명 규모였지만 이후 수요일쯤엔 평일임에도 1천 명을 훌쩍 넘긴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역시 젊

은 층의 참가가 눈에 띈다. 또 이날엔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도 촛불집회에 함께 했다.

- 청계광장 ‘분노의 벽’ 포스트잇으로 가득, 개인 시국선언도 시작

민주노총은 1일(화)부터 매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파이낸스 빌딩 옆 청계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12일 민중총궐기 날까지 한시적으

로 시국행동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서는 시민들의 포스트잇 의견을 받는 ‘분노의 벽’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나는 시민들

이 호응이 높다. 또한 3일부터는 단체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을 이어받아 개인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나도 시국선언’ 발언대



를 운영하는 등 농성장 주변은 다채로운 시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 5일(토) 촛불집회 이렇게 진행된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는 5일에도 지난 토요일의 규모를 넘어서는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은 국가폭

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에 이어 16시부터 1부 촛불집회로 ‘광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다’가 열리고, 곧이어 ‘거리의 민주주

의를 구현하다’를 주제로 행진이, 다시 19시부터는 광화문에서 2부 촛불집회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가 개최된다. 그리

고 20시 경부터는 민중총궐기 주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자유발언 등 ‘광장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집회가 이어

질 예정이며, 주변에서 부대행사도 열린다.

사진 변백선 기자 / 젊은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



사진 민주노총 인천본부 / 인천지역 집회에 참가한 젊은이들

사진 변백선 기자 / 청계광장 '분노의 벽'에 포스트잇 붙이는 시민



사진 박성식 / 민주노총 시국행동 부대행사인 '나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



사진 부산본부 / 부산지역 하야집회

사진 대전본부 / 대전지역 하야 시위



사진 경기본부 / 경기지역 박근혜 퇴진 시위



사진 전남본부 / 전남지역 집회



사진 충남본부 / 충남지역 촛불집회



사진 충북본부 /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충북도민들

사진 울산본부 / 대통령 하야 외치며 행진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매일 진행되는 전국 촛불집회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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